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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특허심사1국

생활가전심사과

과 장 윤병수
042-481-3380

사무관 성시경

2015년 4월 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4월 2일(목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「열린심사」촉진, 특허무효 조기 차단한다
­ 생활산업 9개분야 시범실시 후 「국민참여형 열린심사」 본격 추진 ­ 

특허청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생활산업 9개분야*를 대상으로 산업

계와 협력하여 심사하는 「열린심사」를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체 생활

산업분야를 대상으로「국민참여형 열린심사」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.

* 지반, 냉동공조, 보안, 신발, 전력, LED조명, 기능성식품, 촉매화학, 박막트렌지스터

「열린심사」는 심사관이 접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의 기술정보(주로

비(非)특허문헌: 설계도면, 카탈로그, 논문 등, 붙임1 참조)와 산․학․

연 전문가의 지식․의견을 제공받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

한다. 그동안 특허의 무효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

제출되어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데, 「열린심사」가

활성화되면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

기대된다.

미국 등 선진국도 특허품질 향상의 일환으로 「열린심사」활성화를

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. 미국의 경우 최초의 열린심사 웹사

이트인 Peer-to-Patent(’07～’11)와 Q&A 방식의 개방형 열린심사 사이트

인 Ask Patents(’12.9월～)가 특허청 지원으로 개설되었고, 민간 열린심사

전문기업인 AOP(Article One Partners, ’08.11월～) 등도 활발하게 활동

중인 가운데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‘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

참여’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열린심사 제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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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은 무효소송이 많고 산업현장의 비특허 문헌정보가 풍부한

9개 생활산업분야를 우선 시범실시 분야로 선정하였다. 이는 해당

산업계의 참여의지가 높고 산업현장 기술정보의 심사활용 수요가

많은 점을 고려하였다.

「열린심사」에 외부 전문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․오프라인

심사협력 채널도 마련하였다. 출원인, 산․학․연 전문가 등이 참여

하는 ‘열린심사 협의체’를 구성하여 2～3개월 주기로 심사관이 제시하는

특허쟁점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에 활용한다. 온라인으

로는 SNS를 활용하여 논의대상 특허의 핵심기술정보를 제공한 후 추가

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상세정보를 제공한다. (붙임2 참조)

이러한 심사협력 과정을 통하여 산업계 전문가와 심사관의 논의, 소통

이 활성화되면, 특허품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특허권 부여기준에 있

어서 산업계와 심사관간의 견해차가 줄어들어 심사결과에 대한 산업계

의 불만이 줄어들고, 그동안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심사행정의

문턱이 낮아져 개방형 특허행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.

특허청은 산업계 전문가 제공정보가 심사에 활용될 경우 소속기관에

대한 수수료 감면, 외부 자문수당 지급,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

여 열린심사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. 무엇보다도 「열

린심사」 참여로 인해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핵심특허 트렌드를

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연구나 시장대응에 활용할 수 있고, 분쟁이나

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조기 대응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

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.

특허청은「열린심사」가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기여하는 제도로

정착되고 그 참여대상도 ‘산업계 전문가’에서 ‘일반 국민’으로 확대

되도록 하기 위하여,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 과정에서 도출되는 장점

및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맞는 「열린심사

최적모델」을 구축한 후, 내년에는 전체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

한 「국민참여형 열린심사」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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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붙임1  열린심사로 제공된「비특허문헌」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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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붙임2  SNS(네이버 밴드)를 활용한 온라인 열린심사 모델

□ (탑재 정보) 명칭, 공보번호와 공개일자, 출원인, 요약(공개공보) 또는 독립 청구항(등록공보), 도면

<네이버 밴드 활용 서비스 모델> < 상세 화면 >


